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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조선 3사,
고부가가치선 수주액 급증

2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“1년 내 첫 이직”

30대 미혼남녀 절반 이상 캥거루족

직장인들이 첫 이직을 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

취업 후 1년 이내에 첫 이직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

나왔다.

지난 30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‘잡코리아’는 전날 

이직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인 1024명을 대상으로 

첫 이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

이 집계됐다고 밝혔다.

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첫 이직을 가장 

많이 한 시기는 입사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으

로 나타났다. 첫 이직을 한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     

‘입사 후 1년 이상 2년 미만’이라고 응답한 직장인

이 20.5%로 가장 많았으며‘입사 후 6개월 이상 1년 

미만’(19.9%),‘입사 후 2년 이상 3년 미만’(16.3%) 순

으로 그 뒤를 이었다.

입사 후 6개월 미만에 처음으로 이직을 했다는 응

답도 21.7%를 차지해 10명 중 4명 이상의 직장인이 

입사 후 1년 이내에 첫 이직을 경험했다.

청년 고용불황과 비혼·만혼이 심화하면서 30대 

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이른바‘캥거루족’으로 불

리는 부모 동거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30일‘한국경제’가 통계개발원이 이날 펴

낸‘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’를 인용해 

전한 바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

는 사람의 비율은 54.8%로 집계됐다. 

연령집단별로 보면 30∼34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

사람이 57.4%, 35~39세는 50.3%로 각각 집계됐다. 

40~44세의 경우 미혼 인구의 44.1%가 여전히 부모

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경우 42.1%가 비취

업 상태로 집계됐다. 취업자 비율은 57.9%에 그쳐 

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.

반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가는 청년 1인 가

구는 취업자 비율이 74.6%로 부모 동거 가구보다 

16.7%포인트 높았다.

주거 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인구 가

특히 첫 이직 시기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. 50

대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 첫 이직 시기가‘입사 후 5

년 이후’라는 응답이 37.5%로 가장 많았지만 40대

는‘입사 후 2∼3년 미만’이 27.7%로 가장 많았다.

이어 30대 직장인들의 첫 이직 시기는‘입사 후 1년

∼2년 미만’(25.9%)이 1위를 차지고 20대 직장인들

은‘입사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’기간에 첫 이직한 경

험이 29.0%로 가장 많았다. 직장인들의 첫 이직 시기

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.

20대의 경우에는 첫 이직 시기에 대해‘입사 후 

3개월 미만’(18.0%),‘입사 후 3개월∼6개월 미

만’(21.2%),‘입사 후 6개월∼1년 미만’(29.0%) 등 입

사 후 1년 미만에 이직했다고 답한 경우가 68.3%를 

차지했다.

첫 이직을 하게 된 이유(복수응답)로는 ●업무과다 

및 야근으로 개인생활을 누리기 힘들어서(39.2%)  ●

낮은 연봉(33.4%)  ●회사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한 불

안(27.3%)  ●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(16.9%)  ●커리어 

관리를 위해서(12.3%) 등을 꼽았다.

한국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 등 한국 

조선 3사가 최근 잇따라 대규모 고부가가치선 계약을 

따내면서 올 1분기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절

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 물동량이 증가하고 갈

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노후 선박 교체시기

가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

30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조선3사의 올해 현재까

지 수주액은 118억2,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 수

주액(202억8,000만 달러)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. 현

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

해양은 1분기에만 49억8,000만 달러를 수주해 지난

해 연간 총 수주액(91억6,000만 딜러)의 54%를 달성

했다.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50억5,000만 달러를 수

주, 지난해 전체 수주액(54억8,000만 달러)에 육박했

다. 대우조선해양도 1분기에 17억9,000만 달러를 수

주하며 지난해 연간 수주액(56억4,000만 달러) 대비 

32%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.

조선3사의 호실적은 전반적으로 수주량이 늘기도 

했지만 선가가 높은 고부가가치선을 대량 수주한 영

향이 크다. 실제 지난 1월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수

주실적 1위를 기록했을 때도 수주량 증가폭보다 수주 

금액 증가폭이 더 컸다.

한국 조선사들은 최근 물동량 증가와 선가 상승세, 

국제해사기구(IMO)의 배기가스 규제 등이 맞물리면

서 선주들이 노후 선박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

보고 있다.  올해 안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

이자 고부가가치선인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대

규모 발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실적 개선에 대한 

기대감을 키우고 있다.

운데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70.7%로 가장 많았

다. 그 외 월세(14.8%), 전세(12.1%) 등 순이었다. 반

면 미혼 1인 가구는 59.3%가 월세에 사는 것으로 

나타났으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11.6%에 불과

했다.

또 결혼 제약 요인으로는 미혼남녀 모두‘본인 기

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’(남성 18.4% 

대 여성 23.4%)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. 주로 남성

이‘소득이 적어서’(15% 대 2.6%),‘비용 부담이 커

서’(6.0% 대 2.8%) 등 경제적인 사유를 꼽았다.

▲ 30대 미혼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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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모습. 사진=삼성중공업


